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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주로 동계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유채는 최근 기후변화 및 재배지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일부지역에서 봄 파종 재배가 시도되

고 있다. 유채를 봄에 재배할 때에는 등숙기가 7월 말 장마철에 겹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종자 생산이 가능한 2월말까지 파종하

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, 유채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배 시기를 확대 할 수 있는 유채 유묘 이식 재배법 연구가 필요

하다. 본 연구에서는 봄 재배 시 유채 품종에 따라 기계이식에 적합한 적정 육묘일수 및 육묘 온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재료로 사용한 유채 품종은 조생종 ‘중모7001(황운)’, 중만생종 ‘내한’과 만생종 ‘탐라’를 사용하였다. 유채 세 품종은 기

계 파종용 육묘 트레이(128공)에 육묘일수(25, 30, 35, 40일)와 육묘 장소(무가온, 가온 온실)를 달리하여 재배하였다. 유묘의 

생육조사는 하배축 길이, 묘 전체 길이 등을 조사하였으며, 1조식 이식기(채소이식기, 얀마 PF1)를 사용하여 유묘를 이식한 

후 이식률과 활착률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가온 온실에서 육묘한 유채의 하배축 길이는 1.8~4.3 cm이며 조생종 ‘중모7001’ 40일묘에서 가장 길었다. 기계이식 시 이식 

성공률을 결정하는 묘 전체 길이는 20.0~37.6 cm로 과번무 현상을 보였다. 반면, 무가온 온실에서 육묘한 유채의 하배축 길이

는 0.4~1.6 cm 였으며, 세 품종 모두 40일묘에서 하배축이 가장 짧았다. 또한 묘 전체 길이는 8.6~12.0 cm 였으며, 35일묘에서

는 ‘중모7001’이 12.2 cm로 가장 길었고 ‘내한’ 11.1 cm, ‘탐라’ 10.8 cm 순이었다. 가온 온실에서 육묘한 유묘들은 지상부가 

번무하여 거의 이식이 되지 않았고, 25일묘의 경우 이식률은 62.0%, 활착률은 73.4%로 낮아 기계이식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

로 판단된다. 무가온 온실에서 육묘한 유묘들 중 ‘중모7001’의 경우, 30~40일묘의 이식률이 90.2 ~ 94.1%로 가장 높았으며, 

25일묘에서 55.7%로 낮았다. ‘내한’은 35~40일묘의 이식률은 92.1~92.7% 였으며, 30일묘에서는 80.6%로 낮았다. ‘탐미’는 

40일묘에서 94.4%로 이식률이 가장 높았으며, 30~35일묘에서는 82.5~86.9 %였다. 결론적으로 조생종은 30~40일묘, 중만생

종은 35~40일묘, 만생종은 40일묘가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 일수인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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